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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화학물질 통계‧배출량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험등급

산정방법을 마련하였다. 이를 기반으로 지도화하기 위하여, 지역별 특성(사고, 취급‧배출량

등)을 고려하여 경기, 충북 및 울산지역을 선정하였다. 선정된 시범 지역에 대해 격자 단위의

사업장 위치정보 DB, 사업장 단위 물질별 영향반경 DB 및 그에 따른 위험등급 DB를 구축하

였고 이와 같은 DB를 연계하여 위험등급 수준을 격자단위로 구축하였다. 시범 구축한 3개 지

역에 대한 도식화 특성을 살펴보면, 경기 지역은 서남부권(안산, 시흥, 화성, 평택 등)을 중심

으로 위험등급이 높게 나타났으며, 충북 지역은 서북부권(음성, 진천 등)을 중심으로 위험등급

이 높게 나타났다. 울산 지역은 남구를 중심으로 국가 산단이 위치하여 해당 권역의 위험등급

이 높게 나타났다. 또한, 위험등급으로 도식화하기 위해서는 도식화하는 방식을 절대값, 상대

등급으로 표시하는 방식과, 영향반경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 및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총

4가지 방식으로 도식화 하였다. 그 결과, 상대등급으로 영향반경을 고려하여 도식화한 경우가

그 위험등급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. 결론적으로 상대등급 및 영향반경을 고려하여 도

식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, 전국단위로 위험등급을 도식화하기 위한 기

초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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